[image: image1.jpg]


[image: image2.jpg]=AX|TEF B LR 2



[image: image3.png]


[image: image4.jpg]


[image: image5.png]TxH iz opyz!
Ebnfll o Ikl





 
�





�





 ��������KT노동조합 지방본부 정기 대의원대회가 오늘 2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본사지방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25일(목)까지 7개 지방본부별로 개최된다. 


최장복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간부들은 전국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와 2021년 역점 사업방향 및 현안에 대해 소통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 두기를 지키 고 각 지방본부별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장복 위원장, “조합원 요구와 바람 실현하는 강한 노동조합 위해 단결과 혁신의 기운으로 나아가자!”��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본사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해 12개 지방본부를 7개로 통합하였으며, 통합된 지방본부 편제에서 첫 대의원대회를 치른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매우 뜻 깊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인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사업을 더욱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안정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의 경쟁력은 물론 조합원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본부는 물론 대의원들께서도 무거운 사명과 책임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위원장은 내일인 23일(화)에는 강남과 강북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며 24일(수)에는 대구, 부산지방본부가, 25일(목)에는 호남, 충청지방본부가 2021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는 ▲2020년 지방본부 활동보고 및 2021년 지방본부 사업계획(안) 심의 ▲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 및 결의문 채택 ▲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우수 조합원 시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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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12개 ►7개 통합 이후 첫 대회…오늘부터 25일(목)까지 순차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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